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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보상
나는 얼마나 받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자 = 보스

톤-인천을 바로 잇는 대한항공 하늘길이 4월 12

일 열렸다. 대한항공과 델타 그리고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이하 매스포트)은 첫 인천 직

항 탑승을 앞둔 11시 30분 로건공항 대한항공 승

객 탑승게이트 앞에서 취항기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시 24분 서울에서 탑승객 263명을

태우고 로건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첫 취항 여객기에 대한 매스포트의 전통인 워터

설루트(Water Salute)을 받으며 로건공항 게이

트로 진입했다. 

대한항공 존 잭슨 부사장에 따르면 처음으로

보스톤 로건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직항하는 1시

25분발 대한항공은 이날 “승객 264명과 살아있

는 랍스터 10톤”을 실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현

첫 인천 직항 비행기 승객 264명, 랍스터 10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미

연방법원 뉴욕 동부 지법이 비자 및 마스터카

드의 과도 수수료 부과 관련 집단소송 합의를

예비 승인함에 따라 한인 업소들도 보상을 받

을 수 있게 됐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는 한인 업체들은

이번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대부분이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이번 소송합의 및 합의금 청구

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인업주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

자 및 마스터카드를 받았던 업소들이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한인업체들은 반드

시 합의금 지불을 청구

크레딧카드 사용업주들
대부분 합의 통지문 받아

▶▶3면으로 계속

4월 12일 로건국제공항 터미널 E 대한항공 탑승게이트 E6에서 대한항공 직항 첫취항 기념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승객들 탑승전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찰리 슈이 델타항공 뉴잉글랜드
영업이사, 에드 프레니 로건공항 항공디렉터, 정병섭 뉴욕지사장, 게이코 오렐 관광청장, 존 잭슨 대한항공부사장, 존 프랭크비셔스 매스포트 CEO, 김용현 보스톤총영사 

▶▶6면으로 계속

로건공항 탑승게이트E6서 12일 첫 취항 기념식 
보스톤-인천 직항 이제 한인사회의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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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마라톤, 2초차 막판 역전 드라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

자 = 2019년 보스톤마라톤 마라톤은

짜릿한 막판 역전승으로 귀결됐다.

지난해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지

만 최종 2마일구간을 남겨두고도 뚜

렷한 선두주자가 없이 혼전을 벌이다

케냐의 로렌스 체로노(Lawrence

Cherono)가 2시간 7분 57초의 기록으

로 2초차 막판 역전승을 일궈냈다. 

체르노가 제압한 이디오피아의 렐

리사 데시사(Lelisa Desisa)는 2013,

2015년 두차례나 보스톤마라톤을 우

승하고 지난해 뉴욕 마라톤을 우승한

베테랑이었다. 또 막판 선두그룹에서

달리던 같은 케냐 출신의 지오프리

키루이는 2017년 보스톤마라톤을 우

승했던 베테랑이었다. 

올해 마라톤은 지난해와 같은 폭우

와 쌀쌀한 날씨가 아닌 포근한 날씨

가 시작되면서 유키 카와구치와 같은

이변보다는 아프리카 출신 국가 선수

들이 압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었다

. 지난 30여년간 보스톤마라톤은 거

의 아프리카 선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선두그룹은 18마일(30킬로미터)지

점부터 형성됐다. 이날 레이스를 이

끌었던 것은 미국 선수들이었다. 내

틱에서는 엘카나 키벳이 그리고 이후

지점에서는 제러드 와드였다. 와드는

8위에 그쳤지만 경기 후 “자신이 1위

와 겨우 2분 차이였다”며 정말 믿기

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핫브레이크 힐과 뉴튼을 지나 클리

블랜드서클에 이르렀을 때 선두그룹

은 다시 4명의 레이스로 좁혀졌다. 지

오프리 키루이, 렐리사 데시사, 로렌

스 체로노, 그리고 케네스 키프케모

이 4명은 빠른 속도로 레이스를 이어

갔다. 먼저 치고 나간 것은 키루이였

다. 하지만 조금 성급한 결정으로 인

해 페이스를 잃고 뒤로 쳐져 결국 5위

를 차지했다. 

데시사는 강력한 라이벌인 키루이

가 뒤로 쳐지자 스퍼트 타임으로 여

기고 최종 스퍼트를 시작했다. 그의

작전은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자신

의 최고기록이 2시간 4분 6초였던 체

로노는 그를 놔주지 않고 따라 붙었

으며 결국 서너 발자국 남겨놓고 데

시사를 제쳤다. 2초 차이로 승부가 갈

리는 순간이었다. 데시사는 2013, 2015

우승 그리고 2016년, 2019년 2위 등 보

스톤마라톤에서 가장 화려한 기록을

가진 선수중의 하나가 됐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이디오피아의

워크네시 데게파(Worknesh Degefa)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체로노, 2차례 우승 베테랑 데시사 제쳐 

4월 15일 패트리어츠데에 개최된 보스톤마라톤에서 로렌스 체로노가 경기 막판 역전 스퍼트에 성공해 2초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123회 보스톤마라톤에 참가한 김두회(등번호2857, 60세)씨가 태극기 옷
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하트 표시를 하며 켄모어 스퀘어를 달리고 있다
. 김두회 씨의 사랑해요 사인은 관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1  Lawrence Cherono Eldoret, Kenya 30 2:07:57

2  Lelisa Desisa Ambo, Ethiopia 29 2:07:59

3  Kenneth Kipkemoi Eldoret, Kenya 34 2:08:07

4  Felix Kandie Iten, Kenya 32 2:08:54

5  Geoffrey Kirui Keringet, Kenya 26 2:08:55

6  Philemon Rono Kaptagat, Kenya 28 2:08:57

7  Scott Fauble Flagstaff, Ariz. 27 2:09:09

8  Jared Ward Mapleton, Utah 30 2:09:25

9  Festus Talam Iten, Kenya 24 2:09:25

10  Benson Kipruto Kapsabet, Kenya 28 2:09:53

2019 보스톤 마라톤 상위 10위 기록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9:00AM - 11:00AM     3/16 - 5/25

TimeClass

11:30AM -  1:30PM     3/16 - 5/25

SAT ll  MATH llC

SAT ll Chemistry/AP Chemistry

SAT ll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ll MATH lC 5:00PM -  7:00PM      3/16 - 5/25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7/8 - 7/26   Mon-Fri

TimeClass

4:00 PM -   6:00 PMBiology(Preview) 7/8 - 7/29   Mon/Wed/Fri

1:00 PM -   3:00 PMChemistry(Preview) 7/8 - 7/29   Mon/Wed/Fri

July 2019

8:00 AM - 12:00 PMSAT l Prep 8/5 - 8/23 Mon-Fri

TimeClass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SAT ll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8/5 - 8/23 Mon/Wed/Fri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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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총영사를 비롯해 매스포트

CEO 대행 존 프랭크비셔스(John

Pranckevicius), 델타 뉴잉글랜드 영

업이사 찰리 슈이, 대한항공 잭 존슨

부사장, 매사추세츠국제무역투자청

(MOITI) 마크 설리번 청장, 매사추

세츠 관광청(MOTT) 게이코 오랠

(Keiko Orall) 청장 등이 참가했다. 

에드 프레니(Ed Freni) 로건공항

항공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

에서 김용현 총영사는 “기쁘다. 이

첫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가서 어

머니를 뵙고 싶다”며 보스톤 한인들

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김총영사는 “한인사회와 한국정

부를 대신해 대한항공의 첫 직항 공

식취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

혔다. 김총영사는 1883년 보빙사 방문

과 첫 유학생 유길준의 잔류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방문으로 관계가 시

작됐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보스톤

에 활성화된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

다. 대한항공의 직항이 두 국가의 실

제적 거리를 단축시켰으니 풍부한 양

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란다

”고 축사를 마감했다. 

매스포트 CEO 대행 존 프랭크비

셔스 청장은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

에서 “우리는 대한항공과 델타가 로

건공항에서 매스포트와 파트너가 된

것이 기쁘다. 대한항공의 취항으로

우리는 세계와 매사추세츠의 연결이

한층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이곳의

경제가 번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프랭크비셔스 청장은 “서울

은 홍콩, 도쿄,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5번째 아시아 직항도시로 뉴잉글랜

드 주민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 잭슨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

항공 직항은 단지 한국과 뉴잉글랜드

를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

천공항은 허브 공항으로 남동부 아시

아의 25개 도시, 중국의 31개도시, 그

리고 15개의 일본 도시를 연결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에어포트 카운슬

인터내셔널(Airports Council Inter-

national)은 인천공항을 지난 14년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했다. 

존 잭슨 부사장은 “보스톤-인천

직항은 이미 첫 3개월동안의 실적이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월등하다”며

서울 직항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 인천 직항 한국과 보스톤 실제 거리 단축시켜"

대한 항공 직항 첫 보스톤 출발 인천행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들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는

27,353명의 마라토너들과 60 휠체어,

46 핸드 사이클이 합킨톤을 출발했

으며 보일스턴 스트리트 종료지점

을 통과한 마라토너들은 26,632명이

었고 휠체어 60, 핸드 사이클 45명이

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교적 양호한

날씨였지만 높은 습도와 60대 중반

의 따뜻한 날씨로 인해 2,095명이 의

료진의 상담을 받았다. 이중 940명

이 의료텐트에서 치료를 받았다. 엘

리트 선수 중에서도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77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국인 중에서는 김택원(6760, 42)

씨가 가장 빨리 종료지점을 통과했

다. 2위는 김재영 씨, 3위는 이병두

씨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우승을 차지

한 유키 가와구치(30)를 비롯해 4명

의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해 상당한

기대를 걸었으나 히로토 이노우에

(26)가 12위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

야 했다. 유키는 15위로 골인했다.

그러나 5명이 100위 안에 드는 등 마

라톤 강국의 위상을 보였다. 

hsb@bostonkorea.com

2019 보스톤마라톤 
최종 기록들

한국에서 첫출발해 12일 오전 10시 24분 로건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기에 로건공항의 전통인 워터
설루트(Water salute)를 하고 있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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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가 40대 한인회 이사장

으로 한선우 전 한인회장을 선출했다. 

보스톤한인회 이사회는 첫 이사회

를 4월 14일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

에서 개최했다. 장우석 회장이 이사회

를 개회한 후 이사장 후보로 한선우,

김병국, 이경해, 김동원 씨 4명이 추천

됐다. 결국 4명의 후보들은 조정을 통

해 한선우 전 회장을 단독후보로 추대

했고 이사회는 한선우씨를 이사장으

로 선출했다. 

한선우 이사장은 임원으로 김병국

부이사장, 이경해 감사를 선출했다. 또

한 회칙 개정을 위해 김병국 부이사장

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정위원을 구성

키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한인회 임원

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새로 구성된 한인회 임원은 사무총

장 박찬모, 수석부회장 이재민, 부회장

서영애, 이상원, 이충현, 서부총괄팀장

서천, 문화홍보팀장 최해순, 기획재정

윤나 씨다. 

이날 모임에는 40대 임원진과 이사

회가 함께 모여 회의를 가졌다. 한선우

이사장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출

발하는 한인회인 만큼, 할일도 많지만

최 우선적으로 한인 사회에 한인회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인회 임원

들과 이사들이 최선을 다하자”라고

임원진을 독려했다. 

40대 한인회 임원진 

한인회장 :

장우석, 사무

총장: 박찬모,

수석부회장:

이재민, 부회

장:  서영애,

이상원, 이충

현, 서부총괄

팀장:  서천, 문화홍보팀장:  최해순,

기획재정: 윤나

40대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한선우, 부이사장 : 김병국

, 감사: 이경해, 

이사: 김동원, 김우혁, 김현태, 장수

인, 윤미자, 이강원, 윤철호, 이학재, 이

현경, 장진섭, 조상연, 채명희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인회 이사장 한선우 전회장 
한인회 임원진 및 이사회 구성 완료

14일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열린 보스톤 한인회 40대 첫 이사회에서 장우석 회장이 이사회를 개회하고 있다

한선우 전 보스톤 한인회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장우석 한인회장이 치킨 75박스

를 들고 노스앤도버 소재 위치한 다

문화선교회에서 열린 4월 셋째주

사랑방 모임을 다시 찾았다. 

장 회장은 4월 3일 북부보스톤교

회로 옮겨 진행된 첫째주 사랑방모

임때 노인회원들에게치킨 한 마리

씩을 약속했고 17일 치킨 75마리를

가지고 다시 한미 노인회를 방문했

다. 

장 회장은 올스톤 하버드애비뉴

에 위치한 비비큐치킨의 협찬을 받

아 75마리 치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비비큐치킨은 아침 일찍부터

닭튀김을 요리했다고 노인회는 전

했다. 

노인회원들은 노인회 봉사부에

서 만든 칼국수와 함께 치킨을 들기

도 했으며 일부는 아이들을 위해 챙

겨 가기도 했다. 노인회원 상당수가

장 회장에게 한인회비를 전달했다. 

장 회장은 “다시 한번 어르신들

께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 말을 전했

다.

이날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는 플

로리다에서 방문한 유영심 전회장

이 난타 강습을 이끌며 노인회원들

의 환영을 받았다.  

한미노인회 윤철호회장은 “오

늘은 매우 흐뭇하다 오랜만에 유영

심 전회장도 오셨고, 또 장우석 회

장이 방문해 잔치 분위기여서 좋고

, 회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 장우석회장 통닭 들고 노인회 간 사연  

유영심 전회장 난타로 사랑방 모임 시작 

17일 열린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 참가한 회원들. 플로리다에서 참가한 유영심 회장과 장우석 한
인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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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햇살처럼 설레이는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미 동

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6월 개최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

사는 6월 1일(우천시 6월 29일) 뉴저지

에 위치한 오버팩카운티공원(Over-

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Ridgefield Park, NJ 07660)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그림 대회의 주제는 당일 현장 공지

하며, 참가 접수는 Pre-K에서 부터 6학

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1,000

장학금 및 특별 트로피와 상장을 수여

받게 될 대상(1 명/전체)과 1등(1명/부

문), 2등(3명/부문), 3등(4명/부문), 장

려상(58명/전체) 을 포함한 수상자 총

75명에게 행운이 돌아가며, 총 $5,000상

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부터 5월 26일

까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

세츠 지역 H 마트 전 매장 내 고객센터

에서 가능하며 (NY 지역-맨하탄, 우드

사이드 & MA 지역-캠브리지 매장 제

외), 참가비 참가자당 $20이며, 즉시 H

마트 $20상품권으로 교환된다. 행사 당

일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접수를 마쳐야 참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보

고 참여할 수 있는 놀이는 물론 가족 모

두가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많은

이벤트 또한 준비되어 있다. 또한 후원

업체인 해오름, 헬로홈, 농심, 삼양 등

메이저 식품 및 가전업체가 제공하는

무료 구디백 증정은 이번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H마트는 “지난 해 성황리에 마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올해도 어

린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미적 감각을

마음껏 뽐낼 예술의 장으로 돌아왔다

” 며 “어린이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

운 행사들이 준비 되어 있으니 아낌없

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

다.

본 행사에 대한 문의는 H 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TEL. 877-427-7386)로 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6회 H마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싱그러운 6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 가족 축제 한마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의 라이(Rye)에 위치한

수례 아트 갤러리(SooRye Art

Gallery)에서 봄날처럼 설레이는 예

술작품 전시회가 개최됐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근 한달간

진행되는 전시회는 “봄날의 초청

”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 

한국작가 3명과 미국작가 3명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유수

례 갤러리 관장은 “동서의 대조되

는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것

”이라며 “참여작가의 각기 다른

스타일을 접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전시회”라고 전했다. 

페인팅, 일러스트, 드로잉, 민화,

에셈블 조각들이 어우러지는 전시

회에는 유수례 화가의 독특한 에셈

블 조각과 함께 조인선 작가의 한국

적인 민화, 변순득 작가의 아프리카

로부터 영감을 얻어 창작한 오일페

인팅이 선보인다. 

또한 뉴잉글랜드의 삶의 모습들

을 담아낸 일러스트 작가 매디슨 세

이퍼(Madision Safer), 섬세한 드로

잉을 자랑하는 데이빗 크리스토퍼

(David Christopher), 그리고 자연

의 흐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트레

이시 헤이스( Tracey Hayes) 작가

의 작품들이 같이 선보인다. 

물씬 풍기는 봄 내음과 함께 다양

한 작품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전

시회다. 13일 (토요일) 전시회 오픈

식 때에는 바이올린니스트 인 클라

우디아 란델(Claudia Landell)의 연

주가 작품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시기간 : 2019년 4월 9일 ~4월 30

일

오프닝 리셉션 4월 13일 토요일 4

시~7시

전시장소: SooRyeArtGallery

11 Sagamore rd, Rye,NH 03870

운영시간; 화~금요일 10시~오후

5시

토요일: 11시~오후3시 (예약)

월요일, 일요일 휴관

www.sooryeartgallery.com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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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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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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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 신청해야
▶▶1면에 이어서

보스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집단소송 담당관들은 2004년부터 비자-마스터 크레딧카드를 결제한 각 업체에 합의문 통지서를 보냈다. 사진은 보스톤코리아에 전달
된 통지문

(claim)해야 한다. 이번 통지서를 받은 한인업체

들은 향후 청구 이메일 또는 편지를 받게 되며 이

때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소송합의 통지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www.PaymentCardSettle-

ment.com에서 추후 청구서를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자신의 업체를 제외하기를

원하는 경우 7월 23일까지 소송탈퇴(Opt out)신청

을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금액이

적다며 합의에 반대해 소송을 탈퇴한 대표적인

업체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다. 

연방 뉴욕동부지법이 예비 승인한 총 합의금

금액은 55억4천만달러에서 최대 62억4천만달러

이다.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소송 법

무법인 비용을 최종 합의 금액에서 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 그리고 BOA, JP체이스모

건, 시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

해 뉴욕 동부지법은 11월 7일에 최종 심리를 갖고

현재 예비 승인된 합의의 승인 여부를 판결한다. 

이번 집단 소송은 1천2백만 소매업체들을 대표

해 십여년 전에 크레딧카드 회사를 비롯한 은행

들에 제기됐던 소송이다. 당시 비자 및 마스터 그

리고 일부 은행들이 소매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

불케 하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지불수단을 권유하

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소송 이유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 등은 2018년 9월 18일 62

억달러 지급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21일 뉴욕동

부지법은 이를 예비 승인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지난 2016년에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이 케이스를 받지 않아 무

산됐었다. 당시 합의에 대해 항소법원은 일부 사

업자들은 합의에 따른 보상을 아주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합의가 불공정하다며 이를

파기했었다. 

내 보상금의 액수는 얼마나?

집단소송 담당관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

월 25일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

래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낸다. 담당관은 지

금까지의 보유한 정보와 합의금 신청을 받아 집

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담당관은 향후 업체들이 청구 금액 계산 방식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관련 웹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합

의금 청구 양식에 덧붙여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청구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늦어도 2019년 6월 7일까지 게시될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I 에서 확인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세사모가 물속에서 숨져간 무고한 304명의 희

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시낭송, 합창, 성명서 낭독 등

으로 세월호참사 5주기를 기억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메드포

드에 위치한 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보스톤

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도 살펴보고 다큐영

화 Crossroads도 함께 봤다. 

세사모 이금주 씨는 “참사 후 5년이 지났

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있고

참사의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조

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보스톤 세사모는 공간을 초월해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함

께 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세사모는 공간을 초월해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함께 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메드포드에 위치한 보스톤한인감리교회에서 보스톤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도 살펴
보고 다큐영화 Crossroads도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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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또는 뉴잉글랜드

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 평균보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지만 근로

소득세금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을 받는 한인

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프로 퍼블리카(Pro

Publica)가 IRS 연구부에서 20여년이

넘게 수석경제학자로 재직했던 킴 블

룸퀴스트의 최근연구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국 평균 세무조사는 1000명

의 세금보고당 7.7건이었다. 이번 연

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카운티

세금보고 자료가 담긴 국세청 연간 데

이타북(IRS Data Book)의 세무조사

율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프로 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는 카

운티별로 세무조사율을 기록했다. 매

사추세츠의 경우 서폭카운티와 듀크

카운티가 7.5건로 가장 높았다. 햄프

셔 카운티는 6.7건으로 가장 낮았다.

에섹스카운티와 노폭카운티는 7.3, 플

리머스와 우스터 카운티는 7.1 그리고

반스터블및브리스톨 카운티는 7건이

었다. 

뉴햄프셔, 버몬트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등도 미국 평균에 비해 낮

았다. 그러나 EITC를 받는 중저소득

층 한인들은 이 작은 확률에 포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특히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에 대

한 충분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

다. 

프로 리퍼블리카가 제작한 지도에

따르면 지역적 세무조사 차이가 분명

하기 때문이다. IRS는 미국 북부 지

역에 비해 남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미

시시피주에 있는 험프리스 카운티의

경우 1000명당 11.8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험프리스 카운티 지역 주

민의 76%가 흑인이었다. 

킴 블룸키스트 씨는 미 국세청이

EITC를 받는 수혜자들을 극부유층

들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납세자에 비

해 훨씬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벌

였다고 밝혔다. EITC는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

기 위한 장치이다. 

블룸키스트씨는 “당황스럽게도

왜곡된 논리지만, 험프리스 카운티에

대한 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는 가

난한 납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이 카운티의 절반 이

상의 납세자들이 EITC를 신청했다

”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의 반응은 당연히 부인이다

. 로버트 마빈 국세청 대변인은 인터

넷 뉴스매체 패치와의 4월 초 인터뷰

에서 국세청은 저소득가정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

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정

을 기하기 위해 가장 탈세 가능성이

높은 세금보고를 세무조사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세무조사

는 위기에 기초한 점수시스템을 사용

해 배당된다. 모든 세금보고 중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별하기 위

해 점수와 여과장치 등이 적용된다

.“ 선택과정에서 지역과 출신국가는

전혀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마

빈 대변인은 주장했다.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것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탈세 위험성

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점

수를 산정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

세회피처에서의 활동이다. 큰 액수의

자선기부,  홈오피스 디덕션, -많은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높은 자

동차 관련 비용 등이 점수를 높이는

요인이다. 

위의 요소들로 인해 위험 점수가

높을 때 IRS는 다음 4가지를 바탕으

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 고소득 고위험 납세자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받는 층. 고

소득 납세자들은 아주 복잡한 세금보

고를 하게 마련이다. 이 같은 납세자

들은 조세 회피처, 트러스트 설립 및

관련 절세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일부

관련 행위들이 불법일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 고소득 비세금보고자 

고소득이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

고 있는 납세자들. 

3. 항목별 공제 금액이 많은 납세자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선

택할 수 있지만 항목별 공제를 너무

많이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실수와 사

기가 많다고 판단한다. 

4.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W-2를 받는 근로소

득자와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

가 밑받침 되지 않는 비용처리는 세

무조사의 원인이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납세자 세무조사 얼마나 받나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세무조사 모순, 소수민족, 빈곤층 더 많아 

흑인 소수민족, EITC혜택자 세무조사 확률 높아 

매사추세츠 납세자들은 미 평균 세무조사율보다 낮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연구 결과 EITC를 받는 저소득층이 주요 세무조사 타켓이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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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연례 학술대회 개최 

뉴잉글랜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예린 대상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는 27차 연례학술대회를 5월 18일 토요일 보스톤 롱우드 소재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에서 개최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내

가 원하는 세상”의 랩을 직접 선보

이는 등 끼를 발휘한 내슈아한마음

한국학교 김예린 학생이 대상을 수

상했다. 

4월 6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

스톤교회에서 개최된 나의 꿈 말하

기대회에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최

유민 학생과 내슈아한마음한국학교

김예린 학생 2명이 출전해 각자만의

장점으로 경쟁했다. 

최유민 학생은 자신의 수영 경험

과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노력

들이 결국은 원하는 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탄탄한 이야기 구성을 가

지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다.

김예린 학생은 전혀 주눅들지 않

은 발표실력으로 관중의 관심을 끌

었다. 특히 자신이 교회에서 발표했

던 랩을 직접 들려주며 청중의 환호

를 이끌어 냈다. 

심사위원단은 두 학생의 뛰어난

발표에 상당한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좀더 많은 끼를 발휘한 김예린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예린 학

생은 이현경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

했고, 최유민 학생은 윤미아 이사장

상을 수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NEBS)는

27차 연례학술대회를 5월 18일 토요일

보스톤 롱우드 소재 Harvard Medical

School TMEC Walter Amphitheater에

서 개최한다.

2019년 NEBS 27차 연례학술대회에

서는 NHLBI의 제이 청(Jay H. Chung)

박사와 제노스코(Genosco) 고종성

(Jong Sung Koh)박사가 생명과학 분야

와 연관된 기조연설을 맡는다.

박지혜 36대 회장은 “올해 창립 35주

년을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

는 NEBS 연례 학술대회는 매년 약 200

여명의 한인과학자가 참석하는 미 동부

지역 가장 크고 대표적인 한인 생명과

학 행사”라고 말하고 “뉴잉글랜드 지

역의 생명과학 관련 한인 학생들과 과

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기타 유용한 정

보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 및 기타 정보 확인은 학술

대회 등록 사이트(https://www.neb-

skorea.com/conference)에서 할 수 있

으며 4월 28일까지 신청할 경우 $10로

할인된 금액에 등록할 수 있다. 

NEBS (https://www.nebskorea.co-

m) 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

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

해로 창립 36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

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텁스, 브라운,

보스톤, 유펜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

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

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의 회

원과 2,000명 이상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박사급 연구원들로

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생

명과학, 의과학, 신약개발, 생체공학, 바

이오이미징 등) 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

루고 있다.

NEBS는 개인 또는 기업 후원을 통

해 운영되며 후원자 및 후원기업을 위

해 연중 또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채용

설명회,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 후원 관련 사

항은 박지혜 회장 (president@nebsko-

rea.com)에게 문의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년 NEBS 27차 연례학술대회에서는 NHLBI의 제이 청(Jay H. Chung)박사와 제노스코(Genosco) 고
종성(Jong Sung Koh)박사가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기조연설을 맡는다

6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열린 나의꿈말하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예린 학생(사진 위쪽), 치
열한 경쟁을 벌인 최유민 학생 (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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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설렁탕은 오랫동안 식히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

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작문으로 심

사위원을 감동시킨 최유민 학생(뉴

잉글랜드한국학교, 10학년)이 뉴잉

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에서 총영

사상을 수상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글씨로 표현

하고, 이 넓은 세상과 함께 나눌거에

요.”라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이지윤(뉴잉글랜드한국학교

4학년) 학생은 한국학교협의회 회장

상을 수상했다.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회

장 이현경, 이하 협의회)가 4월 6일 앤

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교회에서

개최한 글짓기 대회에서 86명의 2세

들은 그동안 배운 한글실력으로 자

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놓았

다. 

몇가지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

정해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

을 적는 글짓기에서 학생들은 한글

실력과 창작력으로 수준높은 작품들

을 만들었다.(전체 대상 및 각 학년

대상 작품 몇 10, 11, 12, 13면)

협의회는 올해도 대회와 시상식을

분리해 13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46명의 수상자(표 참조)들

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

식에는 권성환 부총영사를 비롯한

협의회를 후원하는 단체장들이 참여

해 시상했다. 

이현경회장은 “매 주말마다 한국

/한글 학교에서 배운 작문을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잘 표현

하고 정리하여 고득점 자가 많이 나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 각 학교 학

생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현

지에서의 2세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

요하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열심

히 준비한 협의회 임원과 각 학교 선

생님의 희생과 봉사를 치하했다. 

이회장은 “이번 대회에 협의회

소속의 15개의 학교 중 7학교만이 참

석을 했고 학교별 학생 참여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참여 하

기를 기대한다”고 많은 참여를 독

려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글짓기 총영사상 최유민, 협회장상 이지윤 
2019년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 86명 참가 

협의회는 올해도 대회와 시상식을 분리해 13일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 교회에서 46명의 수상자(표 참조)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2019년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만화가입니다.

제가 왜 만화가를 하고 싶냐면, 저는 많은 사람

들이 제 책을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습

니다.  제가 어떤 만화책

10 The Boston Korea2019년 4월 19일 금요일 글짓기 특집

[3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운동

[1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에요.

왜냐하면 누가 공을 던지면 라켙으로 치니

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재미있어요.

공을 던저주는 사람이 라켙으로 치면 더 재

미있어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위로 치면 공이 하늘

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이 날아갈데 우주선 같이 생겼어

요.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공안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테니스 공이었으면 그네를 타는 것 같

을 것 같아요.

테니스는 정말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나는 테니스가 있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테니스 라켙으로 공을 치고 공이 끝

까지 올라가면 해처럼 보여요.

쨍쨍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동생이 크면 같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테니스는 항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일

거에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허이레

[2학년 대상]  생일파티

제 생일은 1월 28일이에요. 

제 생일이 겨울이라 밖에서 신나게 놀 수 없

어요.

제 생일이면 걱정이 돼요. 

“만약 친구들이 오면서 차가 미끄러지면 어

떡하지?”

생일파티를 할대 생각하는게 

“제 생일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

이나 여름이였으면 제 집 뒷마당에서 생

일파티를 할 수 있을텐데”라고 많이 생각해요

.

조금 아쉽지만 펄적펄적 신이 많이 나요! 

제가 크면서 생일파티를 점점 못할거라고 생

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게 제

일 중요해요.

아빠는 생일파티를 하진 않지만 칸쿤에서 재

미있게 가족파티를 해요.

엄마는 생일에 조그만 생일파티를 해요.

촛불도 불어요.

우리 집에는 ‘나무’라는 개가 있는데 나무

는 생일파티를 엄청 즐겨요.

아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트릿을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맛있고 즐기면서 먹습니다. 

생일파티 생일파티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

생일파티에서 케이크와 맛있는 피자를 먹어

요.

다음에도 재밌는 생일파티였으면 좋겠어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전지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안효기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 -1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0학년 

최유민

[전체대상-1 (보스턴 총영사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민수[K 대상]  엄마, 아빠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

아하는 한국음식은 설렁탕입니다. 설렁탕은 소의

뼈를 아주 오랫동안 끓여서 만들어집니다.  몇 시

간씩 국물이 보글보글 끌여지면 새하얀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국물에 소고기와 파를 넣어주면

완벽한 설렁탕이 완성됩니다. 지금 상상만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추운 겨울 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 한그

릇보다 몸과 마음을 잘 녹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

루 종일 쌓았던 피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

다. 여러분도 한 그릇 드시고 나면 “아, 시원하다

!”라고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 성분이 많아 운동하시는 분

들과 편찮으신 분들에겐 최고의 음식입니다. 없

던 힘도 뻔쩍 번쩍 나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설렁탕에는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 제가 설렁탕을 좋아하는 이유 들은 아닙니다. 제

가 설렁탕을 사랑하는 이유는 설렁탕을 먹는 것

이 가족과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설렁탕을 라면이나 김밥과 달리 빨

리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몇 시

간 밖에 못 보는 가족에게 같이 밥 먹는 시간 조차

짧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

락 나는 설렁탕을 먹게 되면, 오랫동안 식히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

간이 길어집니다.

설렁탕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사랑하는 사람

들과 뜨끈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즐겨 드셔 보

세요. 차가웠던 몸과 마음도 따뜻해 질겁니다.

엄마랑 아빠는 잘 하는게 만아요. 

우리 엄마는 똑똑해요. 우리 아빠는 게임을 잘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만드는 걸 잘 해요.

엄마 아빠는 가끔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떨데는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요.

엄마 아빠들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엄마 이름은 이근영이에요.

우리 아빠 이름은 조진태에요.

저는 엄마랑 아빠가 좋아요.

엄마랑 아빠는 나를 좋아해요.

가끔식 엄마랑 아빠는 내동생을 좋아 할 수 있

어요. 

저는 그것도…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들을 도와줘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떼 엄마나 아빠가 우리

를 도와줘요.

저는 엄마 아빠가 슈퍼히로 같아요. 

왜냐면…우리들에게 충치가 안 생길라고 그래

서 우리는 사탕을 못 먹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멋져요.

▶▶11면으로 계속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학년 

이지윤

[전체대상-2 (NAKS-NE협의회 회장상)]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미래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 것

인지, 슬프게 살 것인지, 부자 로 살 것인지, 가난

하게 살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것을 다 결정할

것은 바로 당신의 직업이에요. 의사, 요리사, 화가

, 여러 가지이에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

왜요?”라고 물어보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작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저의 꿈이었

어요. 감동받는 책을 쓰고, 웃기는 코믹도 쓸거에

요. 하지만 작가가 되는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책을 최대한 많이 읽

고 거의 매일 쓰기 연습을 해요. 또는 제가 시나

글을 써서 콘테스트에 나가요. 

저는 많은 작가들을 존경해요. 제이 케이 롤링

(J.K. Rowling), 투 이  티  서 더 랜 드 (Tui.T.

Sutherland), 그리고 찰스 디캔스(Charles Dick-

ens)가 모두 대단한 작가들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유명하고, 어메이징한 작가가 반드시 될

거에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인생

을 살려면 꼭 작가가 돼야 해요. 내가 느끼는 것을

글씨로 표현하고, 이 넓은 세상과 함께 나눌거에

요. 저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눈물이 흐르게 만

들거에요. 제가 쓰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눈

을 뗄 수 없게 만들거에요. 약속해요. 기대해 주세

요. 곧 이지윤이 쓴 어마어마한 책이 나올거니까

요. 

의사, 요리사, 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는 제가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 알죠? 아차차, 까

먹기 전에 말해야할게 있어요.

여러분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빨리 뛰고, 공을 막고, 세게 차요. 슝!

저는 근데 또 축구가 싫어요.

첫 번째 저는 공을 무서워해요.

두 번째 골리를 하기 싫어요.

축구는 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저는 축구를 다하고 나면 상쾌한 느낌이 들

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또 아이스 스케이팅을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축구처럼 안 배우지

만 그래도 아주 좋아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혼자 배웠어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 같이 계속하니 조금

씩 조금씩 안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할 때 차가운 바람

이 머리카락으로 살랑살랑 머리카락을 흔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유롭게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넘어지면서 배워요.

저는 운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경찰이 되

고 싶은 거예요.

운동은 아주 몸에 중요해요. 몸에도 좋고 건

강에도 좋아요.

앞으로 운동을 할거예요.

앞으로 운동을 하자, 아뵤!

[4학년 대상]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가빈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명절이 뭐예요? 제

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명절은 설날이예요. 설날에

는 우리 엄마가 저를 엄청 일찍 깨워요. 

우리 엄마가, “일어나, 떡국 줄게!”라고 하시면

저는 벌떡 일어나요. “떡국은 있다가 먹자, 얼른 따

뜻한 옷을 갈아입어. 나가야지!” 

우리는 바다 근처에 간 뒤, 해가 뜨는 모습을 보

아요. 올해도 물론 갔다 왔지요. 우리는 날씨가 춥

고 바람이 부는데도 7시까지 서서 기다려요. 해는

눈 깜짝하듯이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떠요. 노란 해

주변에는 주황, 빨강, 그리고 분홍으로 섞여 있어요

. 우리는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요. 해가 너무 빨

리 뜨기 때문에 하나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찍히고,

또 하나는 분홍색으로 찍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한 8시 30분에서

9시쯤 돼요. 엄마는 설날 특집 드라마를 보려고 텔

레비전을 키죠. 저는 떡국을 달라고 보채면 엄마가

김이 훨훨 나는 따끈따끈한 떡국을 솥에서 한 그릇

을 크게 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입이 심심하면 국물을 쭉 들이마셔

요.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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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대상]  짭조름한 간장 계란밥

내슈아 한마음한국학교  이세라

▶▶12면으로 계속

전달 했습니다. 비록 맛은 없어도 제가 열심히 “

혼자서” 음식을 만든 뿌듯함이 가시지 않았습니

다.제가 감사하게 느낀 점은 아주아주 많지만 그중

에서 제 탑 랭크에 들어갈 정도로 기억에 남는 추

억은 계란밥과 함께 였습니다. 제가 2, 3살때 한국

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도착한 몇일후에 할머

니는 할머니표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해도 떠오르는 맛이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먹여 주실때 입안에서 계란

과 밥에 환상적인 조화가 너무 너무 너무 맛있어서

입안이 춤을 쳤습니다. 2년후, 다시 한국을 갔을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모와 함께 정말 많은 맛집을

갔었습니다. 제가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거의 항

상 제 머리 속으로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할

머니의 간장 계란밥이 였습니다. 매일 계란밥을 만

끽했을때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

다. 음식을 먹소 싶어도 죽어도 못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계란밥을 자구 먹

으면서 생활 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때도 항상 감

사한 마음이 가지시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읽었을 때,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곰곰히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커서 만화가가 되면 사

람들이 이 만화책처럼 웃어줄까?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을 만화가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학년 때부터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

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제 만화를 보여준

적은 없지만, 저는 만화가가 되는게 꿈입니다.

저는 일란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일란

과 친구를 한지 2년 됐습니다. 저는 2학년때부

터 일란이랑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학

년 때 이사해서 일란이랑 자주 만화도 못 만듭

니다. 저는 일란이랑 자주 만나지도, 만화도 못

만들어서 저 혼자라도 만화를 만들어야 된다

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만

화를 만들고 제 친구 일란에 대한 만화도 만들

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만화들이 없

어졌어요! 저는 엄마한테 만화 어디있냐고 여

쭈어 보았는데 엄마가 버렸데요! 저는 울쌍을

지으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제 머

리 속에서 생각이 떠 올랐어요! 잊어버릴 까봐

프린트 해논 엑스트라가 있었어요!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만화를 썼어요.

저는 친구 일란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꿈이 있

어요 제 친구 일란을 위해서 만화가가 되고 싶

습니다!

짭조름 하면서 떄론 부드럽다, 바갓한 음식

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로.. 계란밥입니다!! 비

록 계란밥이 한국 전통음식은 아니어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즐기는 음식입니다. 계란밥

은 아침, 점심등 아무떄나 간단히 만들수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계란밥

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

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든 뿌듯함과 항상 음식

을 만드는 제 주변 사람들이게도 제가 감사함

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아빠는 회사에

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엄마는 두통때문에 아

파서 자고 있었을때 오빠과 저는 엄마가 배고

플거라고 생각하고 계란밥을 만들기로 했습니

다. 처음에는 꽤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오빠가

간을 정확하게 한다고 큰솔를 치면서 소금 한

통을 거의 다 계란밥에 부어 버린 것입니다. 당

황한 저는 오빠를 째려봤습니다. 어쩔수 없이

오빠와 저는 엄청 1000짠 계란밥을 엄마에게

[6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명절 – 설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나



친 환경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막 안 버리고, 나무를 아껴 쓰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종

이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에

서 만들고, 너무 많이 쓰면 나무들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안 아껴쓰면 쓰레기도 더 생깁니

다. 그러면 환경이 더 나뻐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것

만 해도 환경이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쓰

레기를 잘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막 버리면 동물들이 먹고 목

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더러워지고 죽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 그냥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넣고 잘 버리면 바닥

에 안 있고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차를 많이 안 타

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마다 공기에 다 나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나빠지고 숨을 쉴 때

마다 그 나쁜 공기가 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그 나쁜 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면 우

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되고 더 친환경을 만들 수 있

습니다.

12 The Boston Korea2019년 4월 19일 금요일 글짓기 특집

2019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 대회  수상작품 -3▶▶12면에 이어서

먹는다는게 너무 좋아요. “엄마, 나 오늘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른이 되보

면 알겠지만 한 살 더 먹는 것은 그닥 좋지도 않

다고 해요. “젊은게 좋지, 나이 먹는게 어떻게

좋냐?” 하지만 저는 아직 몰라요. 제 생각에는

생일이 아닌데도 한 살을 더 미리 먹는게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요.  제 외국 친구들은 이

해를 못하겠지만요. 맛있는 떡국에다가 김치를

올려 먹는 동안에 보는 설날 특집 드라마는 되

게 재미있어요. 웃기면 떡국 먹다 말고 깔깔거

리며 배꼽 잡고 웃어요. 그 한 그릇을 다 먹고나

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먹은게 다 소화되면 집에 있는 제기를 갖고

놀아요. 우리 엄마는 제기차기를 엄청 잘해요.

훌라훕도 하고 그냥 추억을 쌓으면서 놀아요. 

저와 우리 가족은 설날을 이렇게 보내요. 한

국 명절 중에 제일 여유있고 재미있는 명절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설날이 좋아요.

[7학년 대상]  감동을 받게 만드는 책/영화 'Wonder'

제가 ‘Wonder’라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본

다음에, 눈물이 나올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Wonder’의 내용은, 어린 남자 ‘Auggie’

가 있는데 얼굴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이 괴롭

히고 못살게 구는 것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

을 읽은 다음에,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 5학년이었을데 저도 다른 아이들보다 달라

서 많이 놀리고 슬프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Auggie’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힘

을 가졌고 그 못된 아이들 신경을 껐어요.

제가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

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다르던, 아니면 ‘

이상하던’ 절대로 못살게 하면 안 돼요. 그리

고, 그 사람을 싫어하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

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들은 이런 괴롭힘을 잘 못 받고, 어

느 시간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것을 알까요? 왜냐하면 저

도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제 문

제들을 제 엄마, 아빠와 오빠한테 숨기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느 시간에는 왜 제가 태

어났는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쎈편이었어요. 그 못된 아이들을 신경을 안 쓰

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Auggie’가 그냥 책과 영화 주인

공이 아니에요. ‘Auggie’는 사람들이 보고

자랑스럽게 만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Auggie

같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빠져나가고 행복하게

친구들과 살수 있어요.

그런데, ‘Auggie’의 친구들도 깜빡하면

안되겠죠? ‘Auggie’의 친구들은 ‘Aug-

gie’를 보고서 도와줬고, 놀아주고, 친한 친구

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면 여러분

도 슬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유진

▶▶13면으로 계속

친환경이라면 저는 예쁜 꽃들이랑 건강한 바람

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실화이며,건강하지도 않습니다.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도 너무 잘 아는 미세 먼지 때문입니다.

몰려 오는 미세 먼지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은 힘

들어 하고 몸에 안 좋은 더러운 공기를 들여 마시면

서 마스크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사람들

은 이 사실을 못 받아드립니다. 계속 아니라고 싸우

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 오염을 끝없이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한국을 위해서 환경오염 법

이랑 공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

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들겠죠? 환경을 오염시키

는 어떤 사람들은 크고 돈도 많고 힘이 있어서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저의 사랑스러운 나라랑, 사

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

이랑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

들, 한국인들의 건강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까 말했던 법들이랑 방법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들이 삶에 필요하니까 물건 만들

기를 없애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좋

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그 많은 미세

먼지가 더 많이 생기는게 아니라 줄어들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곳에 공기청정기를 밖에 놔

두고 나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 밖에 공기

도 건강한 공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싫습니다. 사촌들이랑 삼촌들이랑 연락하면 늘

마스크를 쓰면서 기침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환경

오염을 하면서 인정도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은 행복

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슬프

고 몸 아프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궁금하고 또 마음

이 아픕니다. 허나 이 싸움에 저는 힘센,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을 믿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힘을 합하면 더 건강

한 친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8학년 공동 대상]  친환경을 위한 내 생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김수지

[8학년 공동 대상]  친환경을 위한 내 생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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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짓기 대회  수상작품 -4▶▶13면에 이어서

[9학년 대상]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한국’, 여러분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

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어떤 생

각을 합니까? 뉴스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

기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가끔 제 정

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무슨 나라의 국민이 되었

으면 제일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항상 한국

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끔씩’

너무나 자랑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 반에 한국인들이 되게 드물

었어요. 한국인들은 커녕, 동쪽 아시아 사람들도 드

물 때가 많았어요. 제 이름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반 친구 들과 선생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없었기 때

문에 수줍음으로 제 몸이 채워졌고, 집에서 한국음

식을 저의 어머니께서 싸준다고 말할 때는 항상 질

색했어요. 제가 살았던 옛 동네에는 전 학교에서 한

국사람들이 한 두 명 밖에 없어서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 가족이

랑 한국말을 쓰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맛있는 한

국음식만 먹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Lexington, MA로 이사왔습니다.

이 동네에는 한국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너무 기

뻤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제 주변에 K-

POP을 사랑하는 여자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 중국인 친구 들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POP에 제 인생을

바치지는 않는데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제 머리 속

에 어떤 멜로디 같은게 제 머리속에 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BTS노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뿌듯하고 기쁠 때가 꽤 많습니다. 제 중국어

반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저한테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활

짝 웃었어요. BTS때문이라고 말했는데도 한국의

훌륭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유투브에 Ellen쇼가 편

집되어서 올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BTS멤버들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말이 서툴러서 사람

들이 비웃을까봐 약간은 걱정을 했었는데, 한 멤버

가 말할 때마다 뒤에 앉아 있는 팬들이 기뻐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한국의 열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에서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UN

협회에서 BTS 멤버의 스피치를 낭독한 글을 나눠

줬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UN에 간 것 만도

너무 뿌듯했는데 그의 스피치를 읽고 감동을 더 받

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사

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더 잘하는 바이올리 니스트들을 보고 배우고

따옵니다. 그런데 제 학교에 콘서트 대회에서 한국

인 여자 학생이 이기는 것을 봤을 때 바이올린을 키

는 저에 대해서 자심감이 생겼고, 희망이 생겨서 더

욱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제가 연습하는 곡

들을 찾아보면 항상 한국인 들의 녹화된 연주를 들

어볼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과 비

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연

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하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을 끌어서 너무나 뿌듯 합니다. 한국은 하나하나

를 열심히 한다는게 이 세상에 퍼졌다는 생각이 항

상 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는 않고 사랑하게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같이 외

쳐 줄 수 있을 만큼 한국사람 들과 한국의 문화가

자랑스럽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가은

[10학년 대상]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최정완

한날 한국의 더운 날이었어요. 가족이랑 서

울거리를 걸어가면서 느낌이 더워지는 것 같았

아요. 한 걸음씩 가면서 햇빛이 쨍쨍 내렸는데,

어디 차가운데가 없었어요. 제가 불편한 느낌

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난리를 쳤어요. “왜 이

렇게 더운 날씨에 걸어가야 해요?” 소리를 질

렀어요. 아빠가 빨리 답을 줬어요. “우리가 맛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서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죠.

하지만, 걸음은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계속 걸으면서 음식 먹는 생각이 화난 마음으

로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어떤 한국음식이

길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날씨에 삼십분 넘

는 동안 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나? 

이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 한국음식이

맛이 없으면 걸어갈 이유가 없어지잖아.’ 이

질문들은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엄마의 대

답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맛

이 없으면 이렇게 멀리 걸어갈까?” 엄마가 맞

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말을 믿으면서 부

모님을 따라 걸어갔어요.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멈췄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 음식점이 맞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답답한 마음이 좀 나아지고 있

었어요. 음식점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

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작은, 유명하지 않은 음식점을 한 시간 동안 걸

어온거야?”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소리를 질렀

어요. “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좋은 음식점

도 못 찾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들어와.”

라고 말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배

가 너무 고파서 엄마 아빠 따라 음식점 안에 들

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에 AC가 찬바람을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에 걸어가면서 자리 로 갔어요. 음

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왔어요

. “주문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 지금 시키실래요?” 아빠가 좀 있다가 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메뉴를 보니 많은 종류의 한

국음식이 있었어요. 라면, 삼겹살, 김치찌개, 순

대, 한국 음식이 눈에 보였어요. 순두부찌개, 부

모님한테 이것을 먹고 싶다고 말해서 그거를 시

켰어요.

순두부 기다리는 시간이 일년 동안 기다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에 제가 빨간, 냄새 좋은 음

식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주머니가 찌개를

내리고 마음에 기다릴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

요. 숟가락을 안에 넣어서 보니 순두부와 국 그

리고 돼지고기까지 있었어요. 입안에 넣어서

먹고나서 기쁨이 쏙 났어요. 두부가 너무 부드

럽고, 국은 맞게 간도 잘 됐고, 고기는 동화 안에

만 나오는 맛이 났어요. 순두부를 먹으면서 웃

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백일 동안 걸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어

요. 다 먹고 나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음식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요. 

음식점 나오고 이상하게 날씨가 더 좋게 느

꼈어요. 더운날이 이제 좋은 날씨가 될 거 같았

어요. 가족이 할아버지 댁으로 걸어가면서 제

가 부모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내일

도 다시 와서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아빠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

잖아. 더 가까운데 가고 싶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오, 괜찮아요. 여기

만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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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문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받았

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일까?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대형 텔레

비전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스트 프리타운에 거주하는 닉 메모

(35세)는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86인치 텔레비전을 받았다. 이 텔레비전

의 가격은 약 2,700달러다.

텔레비전을 받은 메모는 "즉석 복권

에 당첨된 것 같았다"며 "내 인생에 이렇

게 운이 좋은 날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들이 메모의 집을 포위하고,

메모는 체포되었다. 메모에게는 절도죄

가 적용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

나 메모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신은 아

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메모는 아마존에서 1,200달러를

주고 75인치 텔레비전을 구입했다. 그러

나 배달 회사의 실수로 지난 3월 1일, 메

모의 집에 2대의 텔레비전이 배달 되었

다. 하나는 실제로 메모가 주문한 텔레

비전, 다른 하나는 메모가 주문하지 않

은 86인치 텔레비전이었다.

메모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텔레비

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터넷에

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찾아보았

다. 연방 통상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메모는 "당신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았을 때, 당신은 이 물건을 무료 선물

로 여겨 가지고 있을 법적 권리가 있다"

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메모는 정당하

게 86인치 텔레비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통상위원회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일부 회사에서 소비자가 주문하

지 않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물

품 대금을 청구하는 일종의 사기 행위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

놓은 조항이다.

메모는 연방 통상위원회의 내용을 믿

고 주저 없이 텔레비전을 거실에 설치

하였다. 왜냐하면 메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물건을 잘못 배

달한 배달 회사는 수 차례 메모에게 전

화를 했고, 메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다고 여겼다. 이스트 타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메모를 체포했다.

체포된지 몇 시간 만에 풀려난 메모

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

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많은 사람

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메모의

사건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부활절 주말

동안 보스톤 서부 지역에서 검문소를

세우고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 부활절 기간 동안 매사

추세츠 서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

는 한인은 미리 참고해서 불이익을 당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음주 운전 검문소는 금요일(4월 19일

) 밤부터 일요일(4월 21일) 새벽 사이에

설치될 예정이다. 스프링필드가 속해

있는 햄던 카운티(Hampden County)

어딘가에 검문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주

경찰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문소는 음주 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지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운전자들

에게 알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

았지만 운전자들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

한으로 줄이기 위해 주 경찰은 음주 운

전 단속 계획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밝

혔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버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앤제리(Ben & Jerry's)가 2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에 대해 리콜을

하게 되었다. 견과류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리콜을 해야 하는 벤앤제리의 아

이스크림은 핀트 사이즈 코코넛 세

븐 레이어 바(Coconut Seven Layer

Bar)와 청키 멍키(Chunky Mon-

key) 아이스크림이다. 이 아이스크

림은 아몬드, 브라질넛, 헤이즐넛 등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이스

크림 겉면의 성분 표시에는 이런 견

과류가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또

한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앨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

구도 적혀 있지 않다.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에 리콜 명

령을 내린 연방 식품의약청에 따르

면 이런 종류의 견과류는 섭취할 경

우 앨러지 때문에 심각한 증상을 유

발할 수 있고, 심지어 앨러지 반응

때문에 목숨을 위협 받을 수도 있다

. 그러나 소비자들이 벤앤제리의 코

코넛 세븐 레이어 바나 청키 멍키 아

이스크림을 구입할 때 견과류와 관

련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인 벤앤제리의 코코넛

세븐 레이어 바는 유통기한이

SEP1520BJ4이라고 적혀 있고, 소비

자 바코드는 076840104246이다.

리콜된 청키 멍키는 유통기한이

AUG2820BH2, AUG2920BH2, 또

는 AUG3020BH2이라고 적혀 있는

제 품 이 며  소 비 자  바 코 드 는

076840104246이다.

두 제품 모두 미국 전역으로 공급

되었다. 만약 리콜에 해당하는 제품

을 구입했을 경우 아이스크림을 먹

지 말고 833-236-1237에 전화를 하

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청은 아직까지 벤앤제

리의 리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앨러

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픈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벤앤제리는 리콜 아이스크림은

제조 과정에서 재료 공급 회사의 실

수로 견과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

이다. 벤앤제리는 리콜 대상 아이스

크림을 전량 회수 중이다.

jsi@bostonkorea.com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2종 리콜

부활절 주말 음주 운전 단속

주문하지 않은 대형 TV 받은 남성

견과류 함유 표시 안 되어 있어
제조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가 

리콜을 하게 된 벤앤제리의 아이스크림 2종

절도죄 적용되어 경찰에 체포,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항변

주문하지 않은 텔레비전을 받아 체포된 닉 메모
는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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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경찰청·서초서 압수수색…김학의 청 외압 강제수사

(서울=뉴스1) 서미선, 손인해, 이유

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 서울 서초경찰서를 대상으로 강제수

사에 들어갔다. 2013년 박근혜정부 청

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과

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부

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

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날(17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은 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

국, 서초구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정보

과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

색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있

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경찰

청과 서초서에선 2012~2013년 김 전 차

관과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초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

의 발단이 된 2012년 말 건설업자 윤중

천씨 부부와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권

모씨의 간통·성폭행 맞고소 사건 수

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첩보를 입

수한 경위와 이후 수사 과정, 청와대 보

고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보고시

점 등을 두고 당시 수사경찰과 청와대

민정라인 간엔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경찰

측이 내사사실을 보고했는지, 동영상

확보 관련 거짓말을 했는지, 관련 보고

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을)

질책한 게 문제가 되고 (수사가) 권고

된 거라 동영상 확보 시점, 청와대 보고

시점이 차관 내정 전인지 등 확인이 굉

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초서의 경우 권씨 고소로 처음

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 첩보 등을 가장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

한 경찰 내부 보고 여부를 보려고 같이

(강제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서초서에 2012

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근무자 명

단제출 등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단서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및 윤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서버에 보관 중인

당시 담당자들 이메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관련 경찰 수

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곽

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

서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단은 곽 의원과 이 변호사를 최

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smith@news1.kr

이관된 朴정부 청와대 민정실 생산 문건 확인
당시 수사경찰-靑민정라인 공방 관련 기록확보 위해

(서울=뉴스1) 이유지,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뇌

물 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

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

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밤 9시40분쯤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

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

이다.

검찰은 윤씨가 현재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

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윤씨가 진술했다며 권고한 뇌물 혐

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당시 검사와 면담을 할 때

인정했다가, 기록을 남기려 하자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한 수사단은 이후 윤씨 주변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윤씨

개인비리를 다수 포착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

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지난해까지 한 중소건설업체 D도시

개발 대표를 지내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

돈 최소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 규

제를 완화해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따내겠다

며 2억원대 주식을 받은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져에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

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계획이 무산된 후에는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검찰은 들

여다보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 소속 공

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내용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관련 사건'으로 윤씨가 관여한 사

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별건 개인비리를

파헤치면서, 수사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 간에

오갔다는 뇌물 단서와 빼돌린 돈 등으로 사건청

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themoon@news1.kr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광고The Boston Korea 17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이미선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 팽팽…찬성 43.3%, 반대 44.2%
18 The Boston Korea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

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

로 18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에 대

한 임명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43.3%, 반대 44.2%로 찬반 양론은 0.9%p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섰다. 모

름·무응답은 12.5%다. 

닷새 전 적격성 조사(적격 29% vs 부

적격 55%)에 비해 긍정 여론은 15%p

늘어난 반면, 부정여론 10%p 줄어드는

등 여론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

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긍정 여론이 증

가한 가운데, 특히 진보층·중도층, 정

의당·민주당 지지층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

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

불어,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

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

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

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

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 응답률은 5.4%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

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

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

조하면 된다.                

jrkim@news1.kr

닷새 전 적격성 조사에 비해 긍정 여론 15% 늘어나

(서울=뉴스1) 민정혜,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p(포

인트) 낮췄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

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

향 조정한 바 있다. 3개월 사이에 두차례

에 걸쳐 총 0.2%p 낮춘 셈이다.

이번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정부가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 수치지만 한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4월 금융통

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75%

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0.1%포인트 낮춘

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재는 그 이유에 대해 "1분기 수

출과 투자의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한 것"이

라며 "다만 이는 (정부가 편성을 진행 중

인)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

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의

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성

장률 하향조정이 금리인하 '깜박이' 신

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

한은도 경제활력을 위해)금리를 내려

야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가 우리

나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완화적

인 수준"이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

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서 'R(Re-

cession, 침체)의 공포'에 대해서는 과도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대부

분의 연구기관들이 R의 공포가 과도하

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

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정부가 추경을 포

함해 복지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전망에는 추경 효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

향'에서 지난 2월 통방문에 적혀 있던 '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성

장과 물가흐름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부터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정하기보

다는 불확실성 대외 여건과 국내 영향,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하며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치도 1.4%에서 1.1%로 0.3%p 하향 조정

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석유류와 농축

수산물 약세 등으로 실적치가 크게 낮

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디플레이

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

"고 했다.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이유는 석유와 농축산물 가격 등 일시

적공급요인에따른 영향이라는 의미다. 

금통위는 통방문에서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근

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

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

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냈다

'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

인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리

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

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

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

는 그대로 두고 액면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1000원을 1원으로 표기

하는 식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가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

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

서 리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 답변"이

라고 밝힌 바 있다. 

mjh@news1.kr

한은, 올해 성장률 2.5%로 낮춰…금리인하 신호 아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2차 경찰조

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귀가했다.

이날 박씨의 2차 조사는 오전 10

시3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비공

개로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마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

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

둘러 청사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3차 소환 조

사를 예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는 이날 "박씨가 전날과 같이 피로함

을 호소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사

가 불가능했다"며 "박씨의 3차 조사

는 다음주께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조사 일정 등을 조율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진

행 상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를 받고 있는 박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전날 1차 조사에 이

어 박씨를 상대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옛 연인 황하나씨(31)가 경

찰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또 올해 초 박씨가 서울의 한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

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

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시하며 혐의사실

을 추궁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 부분에서 '황

씨가 부탁을 해 입금한 것'이라는 취

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과정에서도 여

전히 전날과 같이 혐의를 거듭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

서 박씨는 캐주얼 복장에 모자를 착

용한 채 취재진을 피해 마약수사대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다.

koo@news1.kr

2차 조사 박유천, 마약거래 입금
추궁에 황하나가 부탁한 것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물가 1.4%→1.1% 하향 조정…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
리디노미네이션 일축..."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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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찬성 57.6% vs 반대 37.3%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진상 규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

이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

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

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

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6%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7.3%, 모르거나

무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0.5%, 중도

층 56.5%, 보수층 26.1% 순으로 특별수

사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보수층은 69.7%가 특별수사단 설치

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지지층

94.2%, 정의당 92.3%, 더불어민주당

86.2%, 바른미래당 55.0%, 자유한국당

14.3% 순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

국당 지지층은 81.8%가 반대한다고 응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8.4%, 경기

·인천 62.6%, 서울 58.4%, 대구·경북

52.1%, 부산·경남·울산 52.0%, 제주,

45.9%, 대전·충청·세종 44.7%, 강원

30.1% 순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강원(69.9%)과 제주(54.1%), 대전·

충청·세종(49.4%)은 반대한다는 의견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 74.8%, 40대 61.6%,

30대 60.6%, 50대 57.7%, 60세 이상 41.3%

순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은 53.5%가 반대한다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

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

식,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

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

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asd123@news1.kr

여야 4당 지지층, 50% 이상 찬성
한국당, 81%가 반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세월호참사 특

별수사단(특수단) 설치 및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지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

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

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가족으

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

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줄 것을 청원한다"는 글

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단 설치와 수사

지시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CCTV 저장

장치(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진

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의 결단과 지시를 통한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

와 전면재수사 청원을 꼭 들어주시길 간곡히 호

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5주기인 전날

(16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

라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

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세월호참사 특수단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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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이 2조엔(약

20조원) 규모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

여하기 위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던

F-35 스텔스기의 설계 기밀을 일본에 제공할 의사

를 밝혔다.

앞서 일본 국방부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통

해 "2035년부터 퇴역을 시작하는 F-2 후속기 개발

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F-2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전투기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90대 보유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 기밀을

일본 측에 넘기겠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기 소

스 코드(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 측에 넘기겠

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미국은 F-2 후속기에 일본산 부품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경쟁국인 영국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정부도 일본에 전투기 설계 관련

극비사항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양국이 3월 말부터 관

련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

안 수용 여부를 포함해 항공기 개발 과정을 연내 결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현

존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 기체에

F-35 항전장비를 탑재한 신형 전투기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F-35와 F-22가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감과 함께, 일본 방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

는데다 수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

문은 전했다. 

angela0204@news1.kr

미국, F-35 설계기밀 넘길 수도
일본에 파격 제안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과 중

국의 무역분쟁 협상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중 양측이

내달 말이나 6월 초 협정 서명을 목표로 두 차

례 대면 협상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성공하리란 예감이 든다"며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

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는 29일 시작되는 주에 베

이징을 방문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류허(劉鶴) 중국 부총

리가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대표

단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4~5월 협상과 이후 서명 일정은 지난 4일 트

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와 회담 뒤 제시한 타

결 일정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WSJ는 설

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협상에

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식재산권, 관세

철폐 시기 등 아주 중요한 이슈를 남겨두고 있

다"며 "협상이 4주 이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었다.

한 관리는 미중 협상단이 5월 초 합의에 성

공한다면 이후 약 2주간 합의 문구를 마무리

하고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 빠르면 메모리얼

데이(5월27일) 전에 대통령 서명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

과 만나 "나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아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듣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sy@news1.kr

미중무역협상, 이르면 5월말 타결될수도
트럼프 성공 느낌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국

미일 전투기 공동개발…지난달 말부터 논의 시작 
美록히드마틴, F-22 기체+F-35 장비 제안

WSJ "로버트하이저, 이달 마지막주 中 방문…므누신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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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617-969-사구팔구

w w w . b h h -
sne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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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4월 21일 - 4월 27일

●운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

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

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

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쥐띠 |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이

●운수: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

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금전: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

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 애정:지나치게 자신의 주

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6일 길일. 25, 27일 주의.

소띠 |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운수: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겠습

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금전:기대했

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이 따

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7일 주의.

토끼띠 | 좋은 시간을 선물

●운수: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

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애정: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보

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27일 길일. 22, 26일 주의.

범띠 | 이미지 변신에

● 운수: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

요. ● 금전: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

고 있지 마세요. ● 애정: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3일 길일. 22, 26일 주의. 

용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 운수: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

나 한 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

도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애정: 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

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2, 27일 길일. 21, 23일 주의.

뱀띠 | 한 숨 돌리게

● 운수: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

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3, 27일 길일. 21, 24일 주의.

말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운수: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세

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

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6일 주의.

양띠 | 누울 자리를 보고

●운수: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그동안 노

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

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

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닭띠 |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운수: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

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애정: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

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4일 주의.

원숭이띠 |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

● 운수: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

스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 애정:상대

가 내 맘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개띠 | 경청하고 배려하는 

●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

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

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

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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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신하균, 이광수가 진한 '브로맨

스'로 가정의 달 가족 단위 관객들의

마음을 노린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

제'는 실존 인물인 두 장애인이 진한

우정을 나누는 휴먼 드라마로 웃음과

먹먹한 감동을 줬다.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

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영화 '나의 특

별한 형제'(육상효 감독)의 언론배급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인공인 신하균과 이광수,

이솜, 육상효 감독이 참석했다. 

'나의 특별한 형제'는 머리 좀 쓰는

형 ‘세하’(신하균 분)와 몸 좀 쓰는

동생 ‘동구’(이광수 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그린 휴먼

코미디다. 지체 장애인 최승규씨와 지

적 장애인 박종렬씨의 실화를 극화한

이야기다. 

이날 육상효 감독은 이번 영화에 대

해 "가족은 혈연으로 이뤄졌지만 혈

연이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

두가 조금씩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함께 힘을 내 살아가자는

생각을 담았다"고 영화의 의미를 강

조했다. 

신하균은 극중 '책임의 집' 대표 브

레인 지체 장애인 세하 역을 맡았다.

이광수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365

일, 24시간 세하의 손과 발이 돼주는

지적 장애인 동구 역을 맡았다. 또 이

솜이 형제에게 20년 만에 새로 생긴 '

베프' 미현 역을 맡았다. 

신하균과 이광수, 두 배우는 각기

다른 장애를 연기하는 '미션'을 받았

다. 신하균은 지체 장애인 역할이라

말이나 표정 외 몸으로 표현할 수 없

었고, 이광수는 지적 장애인 역할이라

대사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

았다. 

신하균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첫 도전이고

, 가만히 있는 게 어렵더라. 모든 감정

을 갖고 몸을 제어하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세하 같은 경우는 상처, 어릴

적 상처 때문에 공격적이고 거친 면도

있지만, 내면에 담긴 따뜻한 면, 삶에

대한 의지나 그런 책임감도 있고 동생

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

이 잘 표현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다

"고 연기 주안점을 설명했다. 

이광수는 "대사가 많지 않아서 대

본에서 관객을 볼 수 없는 지문이나

그 상황, 그 신의 어떤 생각을 동구가

어떻게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감독

님과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표

정이나 눈빛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헀다"고 밝혔다. 

이솜은 두 형제와 친해지는 '취준생

' 미현 역을 맡았다. '소공녀'를 비롯해

여러 작품에서 청춘의 얼굴을 보여준

이솜은 "청춘의 얼굴을 담은 캐릭터

를 생각보다 많이 했다. 그런 캐릭터

에 끌려하는 것 같다"면서 "미현이라

는 캐릭터는 보통 청춘의 모습이어서

그걸 감안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안주

하지 않고 일어서려는 모습이 있는 모

습을 표현했다"고 했다. 미현의 캐릭

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

을 대변하기도 했다. 

세 배우는 영화에서의 관계처럼 실

제로도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 했다.

성격적으로 어울리는 게 많다고. 신하

균은 "처음 만났지만 같이 함께 한 사

람인 것처럼 성향이나 좋아하는 것이

잘 맞아서 사적으로 친하게 지냈다"

며 "광수씨는 처음 작업을 했는데 이

렇게 집중력이 좋고 몰입 잘하는 배우

인지 처음 알았다. 현장에서 보면서

많이 놀랐다"고 이광수에 대해 칭찬

했다. 

또 이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센스 있게 잘하더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의

연기를 아주 잘해서 관객들이 몰입을

잘 할 것 같다"고 했다. 

이광수 역시 "사실 두 분 다 주변에

서 좋은 얘기를 많이 전해들어서 만나

기 전부터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

이 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들었던

것 이상으로 좋고 형이 워낙 편하게

해주고, 솜이도 워낙 밝고 현장에서

모든 분들과 너무 잘 지냈다. 촬영하

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 나이가 됐을

때 형처럼 살고 있으면 내 인생은 성

공한 삶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

여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영화는 형제처럼 살아온 두

남자의 우정을 담담하지만, 따뜻한 시

선으로 담아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

애인의 특별한 시선을 담기 보다 서로

의 빈곳을 채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일상에서 착안한 소소한 유머와 밝은

분위기가 가족 영화에 걸맞았다. 

한편 '나의 특별한 형제'는 5월 1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나의 특별한 형제', 신하균X이광수의 ♥보다 진한 '브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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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5/3

벨몬트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5/3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함께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781-860-0171

5/3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

자 =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

던 ‘유 퀴즈 온 더 블럭’(연

출 김민석)이 드디어 첫 방송

을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한층 더 업그레

이드 된 재미와 퀴즈 룰, MC들

의 케미스트리로 돌아온 '유 퀴

즈 온 더 블럭'인 만큼 볼거리

에 긴장감, 웃음도 배가됐다.

특히 정답을 맞힌 후 한 번 더

도전하면 상금이 200만원으로

2배 더 늘어나는 새롭게 추가

된 룰에서는 정답을 맞히 못할

경우 첫 번째 퀴즈의 상금까지

날아가는 혹독한 법칙이 뒤따

르기 때문에 숨죽여보던 현장

시민들은 물론 안방 시청자들

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탈락 보상도

크게 확대돼 정답을 맞히지 못

한 시민들에게도 '아기 자기'

조세호의 '마법 가방'에서 선물

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

한 것 또한 큰 관전포인트 였다

는 평이다. 하루 아침에 슈퍼스

타가 된 ‘할담비’ 지병수 할

아버지는 퀴즈 맞히기에서는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단번에

TV를 뽑아 오히려 현장에서

박수갈채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가 하면, 퀴즈 맞히기 전

부터 쿨한 화법으로 빅웃음을

선사하던 79세 할머니는 “나

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 주는대

로 받겠다”던 말과 달리 추첨

결과로 ‘생선모양 슬리퍼’

를 받자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말라”고 슬리퍼를

내동댕이쳐 안방극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 같은 웃음 뒤에는 가

슴 뭉클한 시민들의 인생이야

기도 함께 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이발관인 85세 할머니는

가난이 힘들어서 60년 전 아버

지로부터 이발을 배워온 삶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과 아들 둘

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렵게 사

는 현재 삶 속에서도 하루 3~4

명의 이발 손님을 받으며 행복

을 찾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큰

울림을 선사하기도 했다. 복권

한 장 사지 않는다는 할머니한

테 결국 두 MC는 ‘마법가방

’ 추첨도 권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묵묵히 나왔다는 후

문.

이같이 소박한 시민들의 일

상에 행복을 전할 '큰 자기와

아기자기의 사람여행'을 그리

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tvN에서 방

송된다.

aluemchang@news1.kr

유재석x조세호 케미 업그레이드…돌아온 '유퀴즈'

'라디오스타' 강주은, 최민수 덕에 SNS 스타? "최민수도 좋아해"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 강주은이 최

민수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밤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게스

트로 강주은, 권다현, 임요환, 정경미가 출연했다

.  스페셜 MC로는 개그맨 양세형이 출연했다.

강주은은 최민수의 사진과 함께 재치있는 멘

트를 달아 업로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근황

이 공개됐다. 강주은은 '최민수 덕에 SNS 스타됐

다'는 MC말에 "최민수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관

심이 모아졌다.

hwangn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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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

오는 말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익히 들어본 성경 구

절이다. 어린 시절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필자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낙타가 왜 바늘구멍을 빠져나갈

까? 그런 궁금증은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유학을 왔

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았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비교대

상이 되는지 영 알 수가 없었다. 

당시 같은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배철현 박

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 그 구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분

은 힛타이트어, 아카디아어, 페니키아어는 물론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포함한 중근동 지역의 고대 언어들을

두루 섭렵한 대단한 학자였다. 그분의 설명은 이러했다.

영어 camel은 프랑스어의 중계를 거쳐 라틴어 camelus

에서 전해졌다. 이 단어는 또 그리스어 kamelos에서 왔고

,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페니키아어 gamal에서 왔다. 또

이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짐을 지다’란 뜻의 아랍어

jamala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이지만 아랍의 낙타

는 혹이 하나인 ‘단봉낙타’이고 몽골의 낙타는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이다. 낙타는 사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가축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 이름으로도 자주 쓰

인다. 이집트 2대 대통령이었던 Gamal Nasser를 비롯해

이집트 혁명 직전의 대통령이었던 호스니 무바라크의 아

들도 Gamal Mubarak이다. Gamal은 Jamal, Gimel 등으

로 철자되기도 한다. 물론 gamal은 ‘아름다움’이란 뜻

을 가지기도 하니까 이 이름들이 ‘낙타’란 의미로 지어

진 것인지 ‘아름다움’이란 의미로 지어진 것인지는 분

명하지 않다. 아랍세계에서는 낙타가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필자는 방송 녹화를 위해 튀니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낙타를 타고 하루를 보낸 기억은 정말 잊을 수가 없

다. 사막의 유랑민족인 베드윈과 하루를 보내는 여정이 있

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여정을 멈추고 임시 천막을 쳤

는데 낙타들은 결박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낙타들은 멀

리 가지 않고 주인 곁에서 풀을 뜯을 뿐이었다. 

아무튼 배철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아람어에서

낙타를 나타내는 단어와 동아줄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근

이 같다고 한다. 아랍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을 별도로 표

기하지 않고 자음 어간만을 쓴다. 물론 구어에는 모음이

있지만 문어에는 모음 표기가 없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

음을 추가해서 읽을 뿐이다.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

정에서 학자들이 그만 ‘동아줄’을 ‘낙타’로 잘못 표

기하여 생긴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이 그분의 설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맞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고쳐질 리

는 만무하다. 종교 경전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쉽게 바뀌

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서 따져보는 것

뿐이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동아줄을 바늘

구멍에 끼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간다. 바늘에 들어가는 가는 실 대신에 동아줄을 넣기는

어려울 테니까. 낙타비유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와 닿는다.

반론도 있다. 어떤 학자는 고대 히브리 지역에 흔했던

동굴 집에는 낙타를 넣어두는 일종의 마굿간이 있었는데

그 문이 아주 작아서 낙타를 집어넣기가 어려웠던 데서 이

러한 비유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5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로 여덟 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한다. 이름 하여

‘참 행복’ 혹은 ‘여덟가지 행복’이라 번역하는 the

Beattitudes이다. 지면관계상 모두 옮길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

의 너희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에 대한 사회

적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언제나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noblesse

oblige이다.

낙타가 왜?

[ 오르고의 영어잡설 58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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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oo Rye Art Gallery 그룹 전시회에 다녀와서... skyboston@hanmail.net

691회 

지난 4월 13일(토) Rye, NH 소재 Soo Rye

Art Gallery에서 한인 작가와 더불어 미국 작

가들의 그룹전 오픈식이 있어 다녀왔다. 한인

작가는 SooRye Yoo, In sun Cho, Catherine

Byun Min 작가와 미국 작가로는 David

Christopher Isle, Maddison Safer, Tracey

Hayes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갤러리

전시회는 April 9th-April 30th까지이다. 이

렇듯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이들이 둘러볼 수 있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나는 갤러리에 일찍 도착해 사

진도 미리 몇 담고 조용한 시간에 작가들의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감상할 수 있어 감

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음악 연주를 위해 Claudia

Landell가 더욱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 클라우디아는 유수례 작가의 그림 제자이기

도 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공부를 했다. 또한, 가족들 대대

로 음악인 가족이기도 하며, 글을 쓰는 분들

도 많다고 한다. 갤러리 전시회 날에 클라우

디아가 연주한 곡들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재즈에서 영감을 얻어 오리지널 곡을 연주했

다고 한다. 클라우디아는 유 작가와는 친한

친구이자 그림 제자이기에 나와도 가끔 만나

면 반가운 사람이다. 이번 가을에 CD가 출판

되어 현재 녹음 중이라고 한다.

Soo Rye Art Gallery 관장인 유수례 작가

는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작품은 다양한 재

료로부터 아이디어를 발상해 에셈블릭한 작

업을 느끼게 했다. 바닷가에서 주어온 나뭇가

지들 바닷물에 씰리고 씻기고 패인 것들로부

터 생명을 불어넣어 금방이라도 펄떡일 것 같

은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기도 했다. 또한,

언제나처럼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자처한 '한

마리의 새' 그 깊은 고뇌의 가슴은 볼 때 뿐만

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늘 여운으로

남아 며칠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 그녀의 작품은 주인을 참 많이 닮았다. 말간

영혼의 그 빛은.

조인선 작가의 작품을 만나며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마주할 수 있음

이 감사했다. 조 작가는 민화 작가이기 때문

이다. 우리 한국의 전통성을 곱고 섬세한 선

과 아름다운 색채로 채색해 표현한 작품을 마

주하며 그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 갤러리를 찾은 많은 미국인도 색다른 색채

의 민화를 마주하며 오래도록 마주하는 것이

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에게도

우리 전통의 민화를 소개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전시회가 April 30th까지

이니 시간을 내어 많은 이들이 찾아가 귀한

작품을 만났으면 좋겠다.

변순득 작가의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

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얼마 전에

Grand Canyon Hiking을 다녀온 이유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연의 장엄함과 신비로움에 숨

이 멎을 것 같았던 그 시간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하고 웅장한 협곡인 바위 숲을 만나고 왔

던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 변 작가의 작품은

아프리카 조각상을 작가의 영혼을 담아 표현

한 작품이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끌림

에 그 작품 속 아프리카 조각상의 눈과 내 눈

이 서로의 눈 뒤통수까지 파고드는 그런 느낌

이었다. 누군가 벌써 작품 다섯 점을 이미 그

러니 시간 내어 가보시길 바란다.

미국 작가 David Christopher Isle은 아주

디테일하게 드로잉한 자신의 추상적인 작품

이다. 데이빗은 Soo Rye Art Gallery에서 오

랫동안 매니저 역할을 했었기에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자신의 작품에 몰

입하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열정적인 면

도 있어 선배 작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기도

한다. 이렇듯 자신의 세계를 열어 다른 이들

과 소통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익

혀진다. 또한, 미국 작가 Maddison Safer은

일러스트 작가이며 뉴햄프셔의 생활을 따뜻

하고 정감있게 표현해 보는 이들에게 서정적

인 느낌을 주어 좋았다.

또한, 미국 작가 Tracey Hayes는 자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추상성으로 표현해 편안

한 느낌으로 마주하게 했다. 무엇인가 막히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아 보는 이들에게 힐링을

느끼게 했다.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가끔

은 이처럼 편안한 작가들의 자연스러운 작품

과 마주하며 치유를 얻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일이다. 100여 명의 사람이 갤러리를 찾

았다. 여러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느낌을 서

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편안하게

묻고 정성스럽게 답해주는 모습이 참으로 인

상적이었다. 이번 Soo Rye Art Gallery 그룹

전시회에 다녀오면서 감사를 가득 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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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이다. 폭설에 앞마당 소

나무 가지가 무겁게 휘어졌다. 휜 가

지가 애처로웠는데, 눈이 녹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황지우 시인이다

. 소나무에 대한 예배이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당당하다. 

…

눈발 뒤집어쓴 소나무, 

그 아래에서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왔다. 

…

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이 地表 위에서 가장 기품 있는

建木; 소나무, 

(황지우, 소나무에 대한 예배중에

서)

거울 앞에선 앞모습만 보인다. 뒷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연못에 비친 제

모습에 꺼벅 죽는 나르시스도 제 뒷

모습은 볼수 없었을 터. 그런데 내 뒷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다. 언젠가 일

터에서 일인데, 사진을 쳐다 볼적에

혼자 당황했다. 내 뒷모습이 생소했

고 가관이었기 때문이다. 어깨는 한

쪽이 기울었고, 꾸부정한 모습이 정녕

이웃집 노인과 다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뒷모습을 본적이 있으신가?  

책장에서 책을 찾다가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눈에 익었는데, 어

디서 구했는지 기억할 수없었다. 책

장을 넘겼다. 십수년전, 가까운 분에

게서 선물 받은 책이었다. 우리 아이

가 한창 자랄 적이었다. 

책 제목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제목은 긴데, 단원마

다 글은 짧다. 책 저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고픈

말을 편지처럼 썼다. 첫장인데 그대

로 옮긴다. 

‘명확한 말투로 다른 사람을 설득

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

기 위한 말하기는 또렷하고 정확하며

힘찬 말투로 얼굴표정이나 몸짓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말한는 것’

당당하라는 말일것이다. 한마디 덧

붙인다. 뒷모습도 곧고 당당해야 한

다. 허리를 펴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너무 어른스러운건 경계해야 할 것이

다. 되바라졌다 하던가?

하긴, 세상에 아이같은 어른들도

있다. 철없는 어른이라 해야겠다. 내

가 그렇다. 아내의 투정이다. 이젠 어

른을 넘어 철없는 노년으로 간다. 세

살적 버릇이 어디 갈것인가? 아이에

게 주는 말이 내 스스로 고백하는 고

백문이 되었다. 

박집사님 전집사님. 안녕하신가요

. 아이들도 뒷모습 꼿꼿이 잘 자라고

있겠지요. 주신 책 고맙습니다. 감사

히 잘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읽으려

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가 6:4)

한담객설閑談客說: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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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궁에 살던 미실의 가족을 왕궁으로 데려온

진흥왕은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궁을 건축하였

다. 그리고 진흥왕은 미실을 잊지 못하여 입궁

하여 자신과 함께 기거하기를 원했다. 당시 모

든 내정은 사도와 미실이 외정은 세종과 설원,

미생 등 미실의 일파가 좌우하였다. 

576년에 죽은 진흥왕은 그 전해 말부터 이미

친정을 하지 못했고 모든 정사를 사도왕후가 대

리청정을 했다. 그리고 4월에는 미실전주가 대

리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진흥왕이 죽은 8월까

지는 사륜태자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이 때도

모든 내정은 사도와 미실에 의해 태자에게 전달

되었다. 576년 8월 진흥왕의 죽음을 전후하여 화

랑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帝가 …명궁주明宮主를

…하고, 신궁新宮을 왕후궁 좌원左園에 지어,

… 모궁母宮…. 하종이 입궁하여 공주와 전군의

벗이 되었다. 그 때 미실은 세종공의 아들을 임

신한 지 이미 수개월이 되었으므로, 해산을 하

고 입궁하겠다고 청했다. 제帝가 허락하지 않았

다. 이에 입궁하여 옥종공玉宗公을 낳아 제帝의

마복자摩腹子로 삼았다. 이에 미실에 대한 총애

가 다시 예전과 같아졌다. 미실은 심복들을 모

두 다시 끌어 모아 중요한 지위를 주었는데, 제

帝가 모두 허락했다. 또 세종공에게 명하여 입

궁하여 살도록 했다.

미실은 이에 사도왕후와 함께 내정을 마음대

로 했고, 세종, 설원, 미생은 외정을 마음대로 했

다. 제帝는 풍질風疾로 내외의 정사를 보지 못

하고, 오직 사도, 미실, 보명, 옥리, 월화 다섯 궁

주와 더불어 궁중에서 즐거움을 탐닉했다. 정사

는 모두 사도와 미실로 부터 나왔다. 처음에 사

도와 더불어 미실은 삼생三生의 일체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르러 제帝가 자못 몸이 불편

했기 때문에, 미실은 세종에게 사도의 사랑幸을

받도록 권했다. 세종은 힘써 거절했으나 어쩔

수 없이 후后와 통했다. 

진흥제가 죽자 사도, 미실, 세종, 미생은 비밀

로 했다. 태자가 알지 못했다. 사도가 먼저 미실

로 하여금 태자와 통하게 하고, 다른 마음을 가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태자를 왕위에 오르게 했

다. 몸소 제위帝位에 있으며 신왕新王을 통제하

고, 말보의 남편인 황종공荒宗公을 상대등으로

삼아 중망衆望을 눌렀다.

그 때 황종공의 딸인 윤궁이 미실의 심복이

되었고, 윤궁의 누이인 윤옥은 미생의 첩이었고

, 윤궁의 남동생인 윤황은 사도의 딸인 월륜공

주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황종공을 추대한 것

이다. 거칠부공居柒夫公은 나이가 많아 대등인

노리부弩里夫, 노동공弩同公 등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므로 미실은 권세를 잃지 않았다.

하종공에게 급찬의 위를 주었다.]

진흥왕의 죽음을, 당시 내외정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도왕후, 미실, 미실의 남편 세종(

세종을 노동공으로 추측해 본다, 삼국사기에는

세종, 노리부, 노동공 모두 동일인으로 나온다),

미실의 동생 미생, 사도의 동생 노리부, 미실의

정인 설원 등은 비밀로 했다. 태자 김사륜은 몰

랐다. 사륜은 사도의 차남이었지만 권력의 비정

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도는 미

실로 하여금 사륜과 거래를 하게 하였다. 차기

왕으로 옹립함과 동시에 미실을 왕후로 삼을 것

을…. 일단 그 거래에 응한 사륜은 차기 왕으로

올랐다. 그가 제25대 진지왕이다. 3년 후의 일이

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미실과의 약속을 어

겼고, 정사政事는 안 돌보고 정사情事만 하는

‘황음무도’한 왕으로 몰려 같은 무리들로 부

터 폐위 당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도왕후가 선덕여왕, 진덕

여왕, 진성여왕 처럼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제위帝位에 있으면서 아들인 신왕新

王 진지왕을 통제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자신

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로한

거칠부를 상대등으로 삼은 점 또한 흥미롭다.

미실의 심복인 황종의 딸 윤궁이 미실과 세종

부부의 중매로 8세 풍월주 문노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문노가 이끄는 화랑과 그의 신기

神技와 같은 무예를 흠모하여 따르는 낭도들의

도움으로 579년 진지왕 폐위의 거사는 손쉽게

치루어졌다. 579년에 죽은 거칠부는 당시 70대

중반의 노구로 상대등에 오르긴 했지만 정사를

볼 수 없어서 대등인 노리부와 노동공 등이 외

정을 보았다. 삼국사기에는 세종 노리부 노동공

이 같은 인물로 등장하지만, 화랑세기에서는 세

종은 태종(이사부)과 지소(진흥왕의 모후)의 아

들이고, 노리부는 박영실과 옥진의 아들로 등장

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세의 진지를 구축한 미실은

아들 하종도 급찬(9등급)으로 승급시켰다. 564

년에 태어난 하종은 진흥왕이 죽을 당시에는 12

세였고, 정식으로 화랑의 입문은 15세에 하였다

. 그리고 24,5세 무렵인 588년에 풍월주가 되었

다. 그는 미실의 도움으로 문무의 정수精秀를

배웠다. 역사는 토함공에게 배웠고, 노래는 이

화공에게 배웠다. 또한 검술은 문노에게 배웠고

, 춤은 미생공에게 배웠다. 모두가 당대 그 분야

의 최고봉으로 명성을 날리던 화랑의 수장들이

었다. 토함공은 사다함의 형으로 풍월주의 자질

을 갖추고 있었지만 학문에 더 전념하였다. 이

화공은 4세 풍월주를 역임했다. 격검술이 신기

에 달했던 문노는 우리의 역사상 최고의 무예가

로 기록되어 있다. 미실의 동생 미생은 춤과 미

모(그는 늘 화장을 했다)로 무수한 첩을 두었고

자녀가 무려 100여명이 되어서 이름도 잘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 김영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1

화랑세기花郞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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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하나가 20 여년전 캐나다에 처음

으로 이주했을 때, 미리 이주해 온 지인에게

몇가지 조언을 들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

내용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쇼킹해서, 그동

안 지탱해온 나의 사고관에 인지 시키기 위

해 힘이들었던 것 같다. ‘남자와 우산을 같

이 쓰지 마라’ 비에 흠뻑 젓더라도, 우산을

같이 쓰면 ‘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산을 같이 안쓰거

나, 안쓰려고 하면 인간성이 비열한 사람으

로 인식되는데 비해, 이곳에서는 다른 뜻으

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행동에 무관심

해라’였다. 그 당시 영연방에서는 홍콩의

중국귀환을 앞두고, 홍콩의 자본흡수를 위

해 투자이민을 개방했다. 이로인해 홍콩 출

신 고등학생이 최고급 승용차로 등하교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었다. 백인 선생님은 15 년

된 소형차를 몰고 주차하고, 그 옆에 BMW

750 은 새로 온 홍콩학생이 주차한다. 그래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상대방의 성공은 상대방의 가치기준이고

나의 성공은 나의 가치기준이다. 나의 성공

기준이 ‘가족과 기쁘게 사는 것’이라면,

가족과 기쁘게 사는 동안은 성공한 인생이

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나의 성공

기준이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 복잡해지고

불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남들에게 존경 받고 인정 받는

것’에 목표를 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매일 실적보고서를 연구해서 오늘은 누가 1

등이고 자신이 몇 등을 했나 분석했다. 1 등

을 하기위해서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누

가 해가 될 수 있나를 연구 했다. 결국 1 등을

유지 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1 등에서 떨

어졌을 때는 불만으로 가득찼다. 하지만 1

등을 유지하는 날보다는 1 등이 아닌 날이

더 많은 인생에서 그는 불만족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

서는 1 등을 했다고 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1 등을 했을 때도, 1 등이

아니었을 때도, 회사동료들은 늘 같은 정도

만큼 이 친구를 존경했다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면 타인을 위해 사는 인생

이 된다. 데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처럼,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

한다면, 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

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

릴적부터 1 등을 강요 당했다. 내가 10 등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무

한경쟁의 사회였기에 오직 1 등만이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1 등이 아니면 부모들은 ‘너희 학교 1

등은 누구니 ?’ ‘그 부모는 좋겠다’, ‘

너는 왜 1 등 못하는데’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도 생긴 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는 1 등주의가 필요없는 미

국사회에 산다. 꼭 1 등을 안해도 사는데 지

장이 없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

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행

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룰루랄라 행복을 챙겨서 출근 준비

를 한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지니스 파트

너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다가오면, ‘It’s

going to be Alright, Buddy’하고 찡끗해

준다 .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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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은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전 인구의 10-25%에서 이환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비염을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병률은 이보다 높

다고 생각한다. 비록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질환은

아니지만 최근 환경오염, 공해의 증가등에 따라 알

레르기비염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최근에는 알레르기 천식의 전구질환

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습능률과 작업 효율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

한 경제적인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원인

알레르기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항원으로는 집

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바퀴벌레 따위의 곤충 부스러기 등과 같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음

식물, 음식물 첨가제, 약물 등에 의해서도 알레르

기비염이 유발될 수 있다. 

2. 증상 

증상으로는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동

시에 맑은 콧물이 흐르며, 눈과 코의 가려움증과

코막힘 증상이 있다.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을 알레르기비염의 4대증상이라 한다. 주

증상 중 코막힘이 가장 흔하여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콧물과 재채기 순이다. 코막힘 증상은 만성

적이며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 밖에 눈물,

두통, 후각감퇴, 폐쇄성 비음 등의 증상이 있다 

3. 치료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발병하면 그 증상이 사춘

기나 성인에 접어들면서 약 20%에서 자연소실 되

지만 평생 동안 지속되는 예가 많아서 적절한 예방

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가능

한 한 원인 항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면역요법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치료법은 항원의 침입을 근본적

으로 막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알레

르기 비염의 원인 항원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산

재해 있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노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을 병

행하면 만족스러운 임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회피요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

면 다음과 같다.

1) 집먼지 진드기 

(1) 양탄자와 소파등의 가구류는 최소한 일주일

에 한 번 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2) 오래된 인형이나 베개, 침구류는 버리도록

한다. 또 배개와 침구류는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

는 플라스틱 커버로 씌운다.

(3) 침구류는 최소한 1-2주에 한번 이상 60도 이

상의 온수로 세척한다.

(4) 집안의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등의 가구류

는 모두 치운다. 만일 치우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 주

기적으로진드기 구충제를 뿌리는 방법을 고려한다.

(5) 집안의 습도를 낮춘다 (상대습도 50%이하).

이를 위하여 되도록 가습기의 사용을 피하고 습한 계

절에는 제습기를 사용하며 건조한 계절에는 자주 환

기시킨다.

(6) 동물의 박제나 인형, 커튼등은 되도록 모두

치운다.

(7)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된다.

(8) 실내온도는 1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동물 털 및 비듬 : 애완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

는다.

3) 바퀴벌레 : 독성 미끼나 덫을 이용해 잡는다.

4) 수목, 목초, 잡초 꽃가루와 실외 곰팡이 :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외 알레르겐이 증가하는 계절에

는 되도록 외출을 삼간다.

5) 실내 곰팡이 : 곰팡이의 성장과 연관된 모든 습

기 찬곳을 없애고 곰팡이가 있는 표면을 청소한다.

실내습도는 50%미만으로 줄인다.

6) 흡연 :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금연토록 권하

며,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한다.

7) 자극성 기체 : 연통이 없는 석유난로나 난방기

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타 다른 자극제(방향제, 정

화제, 스프레이)의 사용도 금한다.

약물요법으로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항히스

타민제, 혈관수축제, 비만세포안정제, 항콜린제,

류코트리엔 조절제등이 있다. 

알레르기비염의 수술요법의 하나인 레이저치

료법은 비강점막을 응고시켜 알레르기반응을 억

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비중격을 형성하는 연골

이나 뼈가 휘어져서 코막힘 증세가 더욱 심하다면

비중격성형술을 하여 바로 교정할 수 있으며, 만성

비후성 비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갑개절제술이

나비갑개성형술로 통기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알레르기비염과 동반된 비용이나 만성 부비동

염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시경 부비동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법은 주로 코막힘 증세에 대

한 효과가 우수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

의 재발이 흔하므로 수술 후에도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이나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알레르기 비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사

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콧물 등 그 원인은?
해마다 봄가을과 같은 환절기가 오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번개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젖듯이 해마다 많

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알레르기비염은 어떤 질환일까?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강남병원의

도움을 받아 알레르기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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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일 년에 $10,000을 투자하면 10년

을 모아봤자 단순한 산수 계산으론 $100,000이

기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러나 직장인

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투자를 제대로 이용하면 세금을 절

약하면서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

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10% 수

익률로 매년 $10,000씩 투자하면 25년 후에는

100만 불 그리고 5년을 더해서 30년 후에는 180

만 불로 불어난다. 미래에 수익률이 10%가 된

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

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없고

투자 돈이 복리로 증가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것이다. 직장은퇴플랜에 투자하며 투자자

가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다. 여

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서너 번 옮긴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은퇴플랜으로 $20,000 투자했

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직장인이 많지 않

은 돈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이 돈을 꺼내서

썼다고 가정하자. 나이가 59.5살 미만이고 세

금율이 22%라고 가정하면 실제 내 수중에 돌

아오는 액수는 $14,000뿐이다. 세금과 10% 벌

금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꺼내지 않

고 은퇴플랜에서 8% 수익으로 그대로 두었다

면 25년 후 $137,000으로 불어나는 돈이다.

* 직장의 은퇴플랜에서 돈을 빌려(Loan)

서 빚을 갚거나 집 사는데 혹은 아이들 학자

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자신에게 갚아 나가

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직장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융자받은

액수만큼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투자 수익률과 복리효과 혜

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자

를 갚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는다. 은

퇴 후 401(k)등에서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또 내

야 한다. 세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는 것

이다.

*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제한이 있다. 제대

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에 주식투자는

물론 채권투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은퇴플랜에서 선정된 종

목과 은퇴플랜이 아닌 비슷한 투자종목을 비

교할 때 수익률이 현저하게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HR이나 회사에 건의해서

더 많은 투자종목을 요구할 수 있다.

* 은퇴플랜에서 주어진 투자종목의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은퇴플랜을 운용하는 금

융회사는 당연히 본인 회사에 수익이 많이 돌

아오는 방법으로 은퇴플랜을 형성하기 때문

이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은 회사

가 부담하는 비용만 없다면 회사로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프랭클린 투자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회사는 최

근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 고소한

이유는 직원들에게 제공한 은퇴플랜의 투자

종목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로 투

자 비용이 많고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 비교

해서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법정에 가

면 이길 확률이 없음을 알고 최근 직원들과

$14 million으로 합의(Franklin Templeton

settles 401k lawsuit for $14 million, Greg

Lacurcl, InvestmentNews, Feb. 20, 2019)를 보

았다.

최근에 나온 월스트리트지에 의하면 직장

인을 변호하는 법률회사가 은퇴플랜을 제공

한 회사를 소송(잘못된 은퇴플랜을 형성한 회

사)해서 회사에서 받아낸 액수가 2010년 이후

무려 $446 million (Law Firm wins $55 million

settlement in 401(k) fee suit, Anne Tergesen,

WSJ, March 28, 2019) 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직장인이 큰 목돈(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은퇴플랜이다. 직장

은퇴플랜을 제대로 이용하여 직장인 누구나

여유가 있고 풍성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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暫 (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 사격시험을 지도했단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8일 “김정은 동지

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

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했

다”며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 등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

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

고 전했다.

방송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이 무기체

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

첨단 수준으로 계속 끌어오는데서 나서는

단계적 목표•전략적 목표들을 제시했다”

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최근 제14기 최

고인민회의에서 집권 2기 권력을 재편한 뒤

연일 군(軍)관련 현지지도에 나서고 있단다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核)폐기 ‘빅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저

강도 군사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 6차 핵실험과

ICBM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후 추가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비핵화 동결

조치로 포장해 온 것. 그런 김정은이 비행훈

련을 지도하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을 참관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일각에선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이후 저강

도 수준의 군사적 도발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나온다.

외신들도 김정은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

격시험 참관에 민감한 반응.

뉴욕타임즈(NYT)는 김정은의 이번 신형

무기 참관에 대해 “북한이 협상 판돈을 늘

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자기들에게 유

리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고조를 협상지렛

대로 삼아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전에 자신의 외교정책 구상이 무

너질 수 있다고 우려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재에 대한

타협이 없을 경우 ‘대치 사이클’로 돌아

갈 수도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

지”라고 보도했었다.

MIT(미•매사추세츠공대) 핵확산전문가

비핀 나랑 교수는 CNN과의 회견에서 “서

해발사장을 재건하고 탄도미사일 시설들을

계속 운영하며, 영변(핵시설 유지)으로 김정

은은 ‘내 총에 총알이 들어있지만 아직은

발사하지 않겠다’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

했다.

영국 BBC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

렬된 후 북한이 공개적인 무기시험을 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다음주로 예측되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길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행보로 읽힌다.

미국이 대북(對北)제재 고수원칙을 지키

고 있는 가운데 혈맹인 중국도 미•중(美•中)

무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우회로로 러시아를

선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暫(잠): 卒也졸야 –마칠 잠. 이 暫자는 수

레 거, 즉 굴러가는 자동차(車)에 斤: 權十六

兩: 근 근 –몸무게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

내 몸을 하나님의 구원 –즉 영혼과 육체를

맡겨 처분”하시라는 뜻.

“十六”의 뜻은 十(십자가)의 사랑: 내

생확이 十의 사랑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

랑(十: 사랑)을 기준으로 나의 六(=肉) 즉 인

(人)간인 ‘나’를 영(靈)과 육(肉)으로 분

리: 八 해서 영원한 천국(天國) 하늘나라 식

구(食口)로 삼아 달라는 뜻.

문제는 하늘 식구: 八로 나뉘어지기 전 人

(사람)이 하늘 식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기 위해 十사랑을 훈련하는 十家(십가=교

회)훈련이 돼 있어야 “하늘식구(食口)”로

준비가 절대적(的)이란 뜻.

세상에서 백년 또는 천년을 살아도 천국

식구로서 영생(永生)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잠시(暫時)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

송부르다가… 열린 천국문(天國門) 내가 들

어가 세상짐을 내려 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主)와 함께 다스리리.”

잊지 말 것은 暫이 永遠(영원)의 시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暫間)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고린도후서 4:18.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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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랜트

프래밍험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랜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넨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